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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자마커 활용방법별 벼 품종 개발 사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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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최근 유전체 해독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벼에서 분자마커를 이용한 신품종 개발은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

MAS 활용방법별 벼 신품종개발 사례분석을 통하여 금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 - 초기세대 선발 :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SSR 마커 이용 해담쌀, 화왕 육성

 - 여교배 육종 : 이삭도열병 저항성 연관 SSR마커 이용한 새일미 육성 

 - 유전자집적 : 흑미와 적미 유전자를 연관마커 항산화활성이 높은 흑진미 육성

 - 조합육종 :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 조합을 통한 복합내병충성 벼 밀양265호 육성 

[결과 및 고찰]

해담쌀과 화왕은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마커를 RM6897을 이용하여 3원교배 F1에서 hetero개체 선발후 복교잡 F1에서 고

정된 개체를 선발하여 초기세대에 목적형질을 고정하고, 후기세대에 품질중심의 양적형질 선발을 통하여 육성한 품종이다. 

새일미벼는 일미벼의 이삭도열병 단점을 개량하고자 저항성 연관마커인 RM206을 이용해서 4회 여교배후 약배양을 통해 육

성한 품종이며, MAS와 여교배를 접목하여 품종개발 및 보급까지 성공한 사례이다. ‘18년 전국 재배면적(10%)의 3위를 차지

하면서, 일미벼를 대체보급되었다. 흑진미는 분자마커를 통한 Rc유전자와 흑미의 Ra유전자가 최초로 집적한 품종이다. 흑미 

안토시아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적미의 프로안토시아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집적으로 항산화활성이 2배이

상 증가되었으며, 안토시아닌과 카테킨이 적미가 가진 카테킨이 동시에 검출되었다. 밀양265호는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 집적

을 위해 계획적으로 육종한 품종이며, 벼멸구 저항성, 도열병, 흰잎마름병, 줄무늬잎마름병, 끝동매미충 저항성 유전자가 집

적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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